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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일요일에 마트에서 장 보고 싶어요!
-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 5일(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대전에서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대형마트 평일휴무를 확산시키는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에서 의무휴업 공휴일지정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형

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지난해 대구(‘23.2월), 청주(‘23.5월)가 선제적으로 대형마트 휴무를 평일로 

전환하였고, 최근 서울 서초구(‘24.1월) 또한 이 대열에 동참하였다. 

  오늘 간담회는 청주와 대전지역 소비자가 참여했는데, 특히 대전은 의무

휴업 평일전환을 위해 대‧중소 유통이 상생방안을 논의중이다. 간담회 참석한 

청주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주말 영업에 따른 만족도를 언급한 반면, 대전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청주에 이어 

대전도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성 1차관은 “대형마트는 평일에 장을 볼 수 없는 맞벌이부부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나들이하는 문화생활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언급하고, “대형마트 주말휴무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 온라인 쇼핑확대 등 소비트랜드를 반영하여 새벽

배송 전국 확대 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에 따른 중소상인과 마트근로자의 우려에 대해 대형마트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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